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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in performance of 
action fluency tasks (AFT) based on time intervals and the semantic weight of verbs 
among groups of healthy young and older adults and to explore the correlation between 
working memory and the performance. Methods: A total of 62 Korean-speaking individu-
als, consisting of 31 healthy young and older adults, participated in the AFT and their per-
formance was analyzed by the semantic weight of verbs (Heavy vs. Light) and time interval 
(first 30 sec vs. last 30 sec). They also participated in a working memory task. To measure 
working memory capacity, word span tasks (WST) - forward and backward were con-
ducted. Results: In both groups, performance on the AFT was higher in the first 30 sec and 
there were more productions of heavy verbs compared to light verbs. Additionally, a posi-
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in the older adults between the number of heavy verbs pro-
duced in both the first 30 sec and last 30 sec and the scores on the WST-backward. Conclu-
sion: In this study, through a qualitative analysis based on time intervals and semantic 
weight, we confirmed that the first 30 sec of the AFT can be a useful source for analyzing 
results. Furthermore, it highlighted that the semantic weight of verbs could serve as an ef-
ficient method for predicting 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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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지 및 언어 능력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

으며, 주로 실행기능(executive function), 처리속도(processing 

speed), 기억력(memory), 주의력(attention), 시지각(visuo-con-

structive) 및 공간 능력(visuospatial functions) 등의 인지 기능과 

구어 유창성(verbal fluency), 자유 회상(free recall) 및 단어 검색

(word retrieval) 등의 언어 영역에서 수행력 저하가 나타난다(Fer-

reira et al., 2015; Gonzalez-Burgos, Hernández-Cabrera, West-

man, Barroso, & Ferreira, 2019; Machado et al., 2018). 특히 언어 능

력 중 이름대기(naming) 능력은 노화에 가장 취약한 인지 기능 중 

하나로 특정 어휘에 대한 어휘 인출(lexical retrieval) 능력이 지연

되어 정확도가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22).

이름대기 능력의 저하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되는 대표적인 언어 

검사로는 대면이름대기(confrontation naming tests)와 생성이름대

기(generative naming tests)가 있다. 대면이름대기 과제는 환자 앞

에 제시된 시각적 자극(예: 사물, 사진, 그림 등)에 대한 어휘를 산출

하는 것으로 주로 양측 두정엽 및 측두엽 기능과 관련되어 있으며

(Liljeström et al., 2008; Murtha, Chertkow, Beauregard, & Evans, 

1999; Price, Moore, Humphreys, Frackowiak, & Friston, 1996; 

Price, Devlin, Moore, Morton, & Laird, 2005) 단어 생산의 주요 단

계인 물체 인식(object recognition)과 의미적 접근(semantic ac-

cess)을 평가할 수 있다(Levelt, Roelofs, & Meyer, 1999; Moriai-Iza-

wa et al., 2012).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전두엽의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과 작업기억용량(working memory capacity)을 평가할 

수 있는 검사로, 제한 시간 이내에 특정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최대

한 많이 생성하는 과제이다(Kim et al., 2022).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구어 유창성(verbal fluency)을 평가하는 과제이며 제시되는 범주

에 따라 의미 범주 유창성 검사(semantic category fluency task), 음

소 유창성 검사(phonemic fluency task)로 나눌 수 있다(Davis et 

al., 2010; Henry, Crawford, & Phillips, 2004; Piatt, Fields, Paolo, & 

Tröster, 1999). 최근 동사 범주의 생성이름대기 과제를 동사 유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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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Action Fluency Task, AFT)로 분류하며 이는 움직임이나 동

작을 나타내는 동사를 제한 시간 내에 산출하는 과제로, 신경-언어

학적 기능의 감소를 감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

에(Henry et al., 2004; Rofes et al., 2019), 노화 및 퇴행성 질환의 언

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오고 있다(Paek & 

Murray, 2021).

Östberg, Fernaeus, Hellström, Bogdanović과 Wahlund (2005)

는 인지 저하를 보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주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및 알츠하이머 치매를 대상으로 AF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경도인지장애군은 주관적인지장애군과 알츠하이머 치매

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행력을 보였다. 이는 AFT 수행력이 조

기 치매의 언어적 지표로 작용하여 치매의 고위험군을 감별해낼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Piatt 등(1999)은 파

킨슨병 환자를 치매 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고, 정상 통제군 

간의 의미 범주 및 AFT 간의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치매가 있는 파

킨슨병 그룹은 모든 유창성 작업에서 치매를 앓지 않는 집단과 정

상 대조군 집단보다 유의하게 성능이 저조했지만 특히 AFT에서 점

수의 불균형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AFT가 특히 퇴행성 질

환인 치매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데 민감한 도구이며, 치매를 동

반한 파킨슨병 환자를 조기 선별할 수 있는 초기 지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치매의 고위험군인 주

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 집단의 AFT 수행력이 저하되었고

(Forlenza, Mirandez, & Radenoyic, 2012; Macoir, Lafay, & Hudon, 

2019),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인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진 개인들 역

시 AFT 수행력에 저하가 나타났다(Alegret et al., 2018; Beber, da 

Cruz, & Chaves, 2015; Dubois et al., 2016; McDowd et al., 2011). 또

한, AFT 수행력 감소는 질병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는 AFT가 경도인지장애로의 전환 위험에 처한 건강한 노인을 탐지

하는 데 적절한 신경심리 도구가 될 수 있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관

련된 인지적 쇠퇴의 다양한 단계를 탐지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Alegret et al., 2018). Choi, Sung과 Jeong 

(2020)은 경도인지장애 집단과 정상 노년층 집단을 대상으로 품사

(명사 vs. 동사)에 따른 유창성 과제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경도

인지장애 집단이 정상 노년층 집단에 비해 명사와 동사 산출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중에서도 두 집단 모두 명사보다 동사 산출에서 

더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AFT를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누어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타동사에서만 경도인지장애 집단이 정

상 노년층보다 산출이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AFT가 정상 

노화 과정으로부터 경도인지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민감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혀냈다.

Rosen과 Engle (1997)은 생성이름대기 과제에서 수행규칙을 기

억 내에 저장하고 주제에 맞는 단어를 인출하는 과정 속 효율적인 

단어의 산출을 위한 인지적인 측면의 하나로 작업기억과의 연관성

을 주장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작업기억용량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에 비해 생성이름대기 과제에서 더 많은 단어를 산출했으며

(Rosen & Engle, 1997; Troyer, Moscovitch, & Winocur, 1997) 이는 

생성이름대기와 같이 복잡한 인지 과제를 수행할 때 인출한 단어

를 억제시키고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작업기억이 관여

하기 때문이다. Eom, Oh와 Sung (2016)은 실어증 환자의 생성이름

대기 능력과 작업기억 능력 간의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밝혔으며 

Beber와 Chaves (2014)는 동사 범주 생성이름대기 능력이 집행기능

과 작업기억 사이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며 동사를 

사용하는 과제는 인지 변화와 연관된 뇌 손상과 노화에 민감할 수 

있음을 밝혔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구어 유창성 과제의 분석은 

주로 정반응 수를 비교하는 양적 분석을 통해 수행력을 예측해 오

고 있다. 그러나 양적 분석은 단어 생성에 대한 시간적 분포를 분석

하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수행력 차이가 시간적으로 통합되

어진 총점 데이터에 감추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산출

된 단어의 유형 분석, 산출한 단어 사이의 연관성을 보는 군집 분

석, 단어 산출 시의 시간 간격, 동사의 의미적 유형 등에 따른 수행

력을 비교하는 질적 분석을 추가하는 것이 인지-언어적 상태 변화

에 대한 세부적이고 민감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치매의 인지

적 지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Forbes-McKay, Ellis, 

Shanks, & Venneri, 2005; Smirnova, Clark, Jablensky, & Badcock, 

2017; Vonk et al., 2019).

Faroqi‐Shah와 Milman (2018)은 좌뇌 손상 실어증과 정상군을 

대상으로 의미 범주 유창성 과제(동물 및 동사)와 음소 유창성 검

사(글자 F, A, S)를 수행하도록 하고 총점과 군집(cluster), 반복 산출

(perseverations)을 비교하며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Kim 

등(2022)은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에게 AFT를 실시하여 양적 

분석으로 총점을, 질적 분석으로 산출한 논항의 수를 분석하였다. 

노년층 집단은 청년층 집단에 비해 총점에서 낮은 수행력을 보였

고, 문법적으로 더 간단한 동사를 생성하였다. 이는 AFT 수행력이 

연령과 관련하여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인지 변화와 관

련하여 감소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러한 질적 분석 방법 중 AFT에서 동사의 유형을 의미적 가중

치(semantic weight)에 따른 분석은 AFT 수행 중 동사의 의미 정보 

손상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질적 접근 방식일 수 있다(Breedin, 

Saffran, & Schwartz, 1998). 동사는 의미적 정보를 전달하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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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가중치가 얼마나 적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동사 유형은 중동사

(Heavy Verbs)와 경동사(Light Verbs)로 분류될 수 있다(Jackend-

off, 1992; Pinker, 1989). 중동사는 구체적인 의미 정보를 전달하고 

맥락적 단서에 덜 의존적(Breedin et al., 1998)인 반면 경동사는 포

함하고 있는 의미 정보가 적고 맥락단서에 의존적이다. 예를 들어 

“가다(go), 하다(do), 만들다(make)”와 같은 동사들은 영어권에서 

대표적인 경동사로 분류되며(Barde, Schwartz, & Boronat, 2006), 

동사의 형태를 갖추었지만 상대적으로 의미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

어 다른 의미 명사와 결합하여 문장을 구성한다. 이에 반해, 중동사

는 의미적 가중치가 높아 구체적인 의미 정보를 구현하는 ‘bake, 

build, cook’과 같은 동사가 이에 해당된다(Kozak, 2021). 한국어의 

경우, 의미적 가중치가 높아 그 자체로 의미와 문법지식을 갖고 있

는 동사를 중동사(예: 먹다, 쓸다, 주다)로, 의미적 가중치보다는 문

법적으로 동사의 형태를 가지는 동사를 경동사(예: 하다 등)로 구분

한다(Kim & Sung, 2021). 이 경우, 명사 범주로 행위, 상태, 관계 및 

사건을 나타내는 서술명사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Gang, 

2000). 서술명사는 일반명사와 비교해서 더욱 높은 문법적 지식이 

요구되는 명사(Ahn & Kang, 2000; Jung, 2016)이고 서술어의 역할

이 불가능하기에 경동사가 결합하여 논항을 부여하거나 의미역을 

결정하게 된다(Kim & Sung, 2021). 대표적 경동사인 ‘-하다’ 동사는 

문장의 형태적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그 자체

가 의미적 기능을 갖지 않는 허수동사(dummy)로 간주되고(Gang, 

2000; Koh & Kim, 2019; Seo, 1975) 서술명사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 있다. Barde 등(2006)은 실문법증(agrammatism)의 유무에 따

라 실어증 환자 대상 동사 산출 유형을 경동사와 중동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문법증이 없는 집단은 중동사나 경동사를 

산출할 때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실문법증을 가진 실

어증 집단은 중동사를 산출할 때보다 경동사를 산출할 때 유의하

게 정확도가 낮았다. Park, Obermeyer, Kornisch, Hall과 Ontario 

(2023)는 비유창성 실어증 집단이 정상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5개

의 담화 과제(discourse tasks)에서 의미 가중치에 따른 동사 유형을 

분석한 결과, 비유창성 실어증이 담화 과제에서 비교적 보존된 중

동사를 산출한 반면 경동사는 손상되었다. Choi, Jo와 Sung (2021)

은 AFT를 기반으로 동사를 의미적 가중치에 따라 중동사와 경동

사로 분류하였고 연령에 따른 동사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노년층 집단은 청년층에 비해 경동사보다 중동사 산출에 더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중동사가 경동사보다 의미적으로 더 복잡

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고려했을 때, 중동사를 인출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의미 단위를 활성화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의미적 가

중치 기반의 질적 분석이 노화 효과를 감지하기 위한 질적 분석 방

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AFT의 추가적인 질적 분석을 통해 더 많

은 정보를 해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다른 질적 분석 유형 중 하나는 제한 시간 60초의 시간에 따

라 산출된 단어 유형을 시간 간격에 따라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Crowe, 1998; Fernaeus & Almkvist, 1998; Fernaeus et al., 2001). 

시간 간격에 따라 분석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Fernaeus, Öst-

berg, Hellström과 Wahlund (2008)는 주관적인지장애, 경도인지

장애, 알츠하이머 치매 집단을 대상으로 문자와 범주 유창성 과제

의 초반 30초에서 대부분의 단어가 인출되었으며, 후반 30초부터

는 경도인지장애 감지에 대한 변별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

다. Kim, Kim, Kim과 Heo (2011)는 실어증의 유무에 따른 뇌졸중 

집단과 정상 집단을 대상으로 60초 동안의 의미 유창성 과제를 실

시하였고 세 그룹 모두 후반 30초 동안 수행력이 감소함을 밝혀냈

으며 초반 30초 동안의 수행력이 뇌졸중 집단에서 실어증을 감별

할 수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Herrera-García 등(2019)은 인지 장

애가 있는 집단과 알츠하이머 치매 집단에게 30초 동안 진행하는 

의미 범주 유창성 과제를 전통적인 60초 테스트와 비교하여 그 진

단 유용성(diagnostic utility)을 밝혀냈다. 그 결과 인지장애가 있는 

집단과 알츠하이머 치매 집단 모두 의미 범주 유창성 과제를 30초 

동안 진행했을 때와 60초 동안 진행했을 때 진단 유용성에는 차이

가 없었다. 이는 전통적 방식인 60초와 동일하게, 단축된 30초 또한 

인지장애 및 치매에 대한 진단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더 많은 시간 동안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추가 해석을 위한 정보

가 발견되지 않기에 임상 환경에서 검사 시간을 30초로 제한하여 

시행할 것을 제언한다. 이에 다른 인지 검사 혹은 임상 활동에 더 많

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60초 동안의 유창성 과

제 수행 중 대상자에게 요구되는 인지부하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

음을 나타내며 과제의 전반부보다 후반부에서는 지속적인 주의집

중, 작업기억 및 의미기억에서의 어휘 검색이 더 큰 인지 노력을 필

요로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Cuetos-Vega, Menéndez-González, 

& Calatayud-Noguera, 2007; Fernández-Turrado et al., 2007).

그러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AFT를 의미적 가중치에 따라 분석

한 연구는 시도되고 있으나 시간 간격에 따라 산출된 동사의 유형

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유창성 과제에서 시간 간격에 따른 수

행력 차이가 AFT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더 

세부적으로는 산출된 동사 유형을 의미적 가중치에 따라 분류하

고, 노화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시간 간격(초반 30초 vs. 후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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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중동사 vs. 경동사)에 따른 AFT 수행

력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시간 간격(초반 30초 vs. 후반 30초)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

치(중동사 vs. 경동사)와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간 작업기억 능력

과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 및 절차는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No. 2022-0112). 연구에 참여한 대상

자는 서울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상 청년층 31명(남자 13명, 여자 

18명)과 정상 노년층 31명(남자 20명, 여자 11명)으로 총 62명이다. 

정상 청년층 집단의 평균 연령은 26.87 (SD=2.31, range=25-32)세, 

정상 노년층 집단의 평균 연령은 70.45 (SD= 6.26, range= 60-82)세

에 해당하였다.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의 공통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한국

판 간이정신상태 검사(Korean-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K-

MMSE; Kang, 2006) 점수가 연령 및 교육년수 대비 16%ile 이상으

로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서울 신경심리검사 2판(Seoul Neu-

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2nd Edition, SNSB-II; Kang, 

Jang, & Na, 2012)의 하위검사인 서울언어학습검사(Seoul Verbal 

Learning Test, SVLT) 점수가 연령 및 교육년수 대비 16%ile 이상의 

정상 범위에 속하는 자, (3) 건강선별설문지(Health Screening 

Questionnaire; Christensen, Multhaup, Nordstrom, & Voss, 1991) 

결과, 의학적, 정신과학적, 및 뇌 손상 병력이 없는자, (4) 그 외 인지 

및 언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경학적 손상과 병력이 보고되지 

않은 자로 하였다. 또한, 정상 노년층 집단의 경우 고령자고용촉진

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 정상 노화에 따른 인지 저하

가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 84세 이하인 자

(Cohen-Mansfield et al., 2013; Whittle et al., 2007)로 선정하였다.

두 집단 간 교육년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지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을 유의수준 .05에서 실

시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43.647)=  

-.46, p= .65). 집단 간 기술통계 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연구과제 및 절차

정상 청년층 집단과 노년층 집단 간 AFT의 질적 분석 및, 작업기

억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AFT와 작업기억 과제를 각각 실시

하였다. 대상자의 모든 반응은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 및 녹화

한 후,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동사 유창성 과제(Action Fluency Task)

동사 유창성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동사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

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본격적인 과제를 실시하기 전, ‘동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3개의 연습 문항(쓸다, 마시

다, 주다)을 예시로 제시하였다. 3개의 연습 문항은 그림 자극과 함

께 제시되었으며, 연구자는 대상자에게 그림에 해당하는 동작이 무

엇인지 질문하여 대상자가 동사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였는지 판

단하였다. 대상자가 동사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했다고 판단될 경

우, 본 과제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지금부터 행동이나 움직임에 

관한 단어를 생각나시는 만큼, 가능한 많이 말씀해주세요. 지금부

터 시작하겠습니다.”의 청각적 지시와 함께 60초 동안 최대한 많은 

동사를 산출하도록 하였다.

60초의 AFT에서 산출된 모든 반응들 중 동사 외의 품사(예: 명

사, 형용사)를 산출하거나, 중복 반응 또는 비단어 등의 오반응은 

일차적으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런 다음 정반응한 동사의 개

수를 총점으로 계산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 시간 간격에 따라 60초의 AFT를 초반 30초와 

후반 30초로 나누어 각각의 간격에서 산출된 경동사 및 중동사의 

개수를 각 1점으로 간주하여 점수를 계산하여 경동사 및 중동사의 

총점을 비교하였다. 동사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기준으

로 ‘(명사)+-하다’, ‘동작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어근+-이다’ 구조의 

동사들을 경동사로 구분하였고 경동사를 제외한 동사는 중동사로 

분류하였다. 중동사와 경동사 예시는 Appendix1에 제시하였다.

작업기억 과제(Working Memory Tasks)

정상 청년층 및 노년층의 작업기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Sung 

(2011)의 단어 폭 과제인 단어 폭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Word span 

task-forward, WST-F), 단어 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Word span 

task-backward, WST-B)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각 과제별 2개의 

연습 문항을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바로 따라말하기 및 거꾸로 따라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normal young and older adults

 Young (N= 31) Older (N= 31) t p

Sex
Male 13 18 - - 
Female 20 11 - -

Age (yr) 26.87 (2.31) 70.45 (6.26) 36.37 < .001***
Education (yr) 15.19 (1.56) 14.90 (3.18) -.46 .65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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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의 개념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킨 후, 과제를 진행하였다. ‘지

금부터 몇 개의 단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들려드리니 주의 

깊게 들으시고 곧바로 순서대로(또는 거꾸로) 단어들을 말씀해주

세요.’의 지시와 함께 실시하였다.

WST-F는 단어 폭(span)이 3개인 것(예: 개, 대문, 무릎)에서 9개

인 것까지, WST-B는 2개인 것(예: 집, 거울)부터 9개인 것으로 구성

하였다. 각 단계마다 시행1과 시행2로 두 번의 시행이 이루어지고, 

같은 단어 수에서 두 번의 시행 모두 오반응을 보일 경우 검사를 중

단하였다. 각 시행에서 정반응을 보일 경우 1점씩 부여하고 총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WST-F와 WST-B의 총점은 1점부터 최대 점수인 

14점까지 가능하다.

자료의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 간 시간 간격(초반 30

초 vs. 후반 30초)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중동사 vs. 경동사)에 따

른 AFT의 수행력을 파악하기 위해 IBM SPSS 29.0으로 삼원혼합 

분산분석(three-way mixed ANOVA)을 유의수준 .05에서 실시하

였다. 이때, 독립변수는 각각 집단(청년층 vs. 노년층), 시간 간격(초

반 30초 vs. 후반 30초) 및 의미적 가중치(중동사 vs. 경동사)로 설정

하였고, 종속 변수는 AFT의 점수로 설정하였다. 그 밖에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와 집단 간 AFT의 작업기억 능력 간 상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 분석(Pearson correlation)을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AFT 

수행력 차이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집단 간 AFT 수행력

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삼원혼합 분산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2, Figure 1).

첫째, 집단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60) =  

24.028, p< .001). 즉, 노년층(M=15.71, SD=5.83)이 청년층(M=  

22.39, SD=4.88)에 비해 AFT 수행력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대한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다(F(1, 60) =474.662, p< .001). 즉, 두 집단 모두 경동사 산출(M=  

2.06, SD=2.21)보다 중동사 산출(M=16.98, SD=3.24)이 유의하

게 더 많이 나타났다.

셋째, 시간 간격에 따른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60) =  

142.490, p< .001). 다시 말해, 과제 시작 후, 초반 30초의 수행력

(M=12.24, SD=3.95)이 후반 30초의 수행력(M= 6.77, SD=3.24)

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동사를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집단과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 간 이차 상호작용이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F(1, 60) =18.578, p< .001). 이는 청년층 집단에서 

중동사 산출(M=20.13, SD =4.79)이 노년층 집단에서의 중동사 

산출(M=13.84, SD =5.00)보다 유의하게 더 많았음을 의미한다

(Table 3, Figure 2).

다섯째, 시간 간격과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대한 이차 상호작

Table 2. The performance of AFT according to time interval and semantic 
weight of verbs between groups

Group
   verb type

Young Older

Heavy verb Light verb Heavy verb Light verb

First 30 sec 12.77 (3.69) 1.45 (1.57) 9.13 (2.95) 1.19 (1.49)
Last 30 sec 7.36 (2.75) .81 (1.38) 4.71 (2.67) .68 (.98)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1. Differences in AFT performance according to group and semantic weight of verbs.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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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 60) = 64.002, p< .001). 즉, 과제 시

작 후, 초반 30초에서 중동사 산출(M=10.95, SD=3.79)이 후반 30

초에서의 중동사 산출 점수(M= 6.03, SD=3.00)에 비해 유의하게 

많았음을 나타낸다(Table 4, Figure 3).

그러나 집단과 시간 간격 간 이차 상호작용과 집단, 시간 간격 및 

의미적 가중치에 대한 삼차상호작용은 유의하지 않았다. 집단 간

의 독립 변수에 따른 AFT 수행력에 대한 정보는 Table 2에 제시하

였다.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AFT 수행력과 

작업기억 간의 상관관계

집단 간 초반 30초에서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AFT의 수행력과 

작업기억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노년층 집단에서 초반 30초에서 산출된 중동사와 WST-

F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437, p= .014). 다시 말해, 노년

층 집단은 WST-B의 수행력이 높을수록 AFT의 초반 30초에서 중

동사를 더 많이 산출했다(Figure 4).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집단 간 후반 30초에서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AFT의 수행력과 

작업기억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정상 노년층 집단이 후반 30초에서 산출한 중동사와 

WST-B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 .606, p< .01). 다시 말해, 

노년층 집단은 WST-B의 수행력이 높을수록 AFT의 후반 30초에

서도 중동사를 더 많이 산출했다(Figure 5). 상관관계 분석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논의 및 결론

구어 유창성 과제는 집행 기능 및 언어 기능에 대한 결함을 볼 수 

있는 과제로서,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관찰될 수 있는 인지 저하

를 감별해낼 수 있다. 이 중 동사 범주에서의 생성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는 AFT는 최근 들어 노화에 따른 언어적 특징을 반영할 수 

있어 다양한 연구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Alegret et al., 2018; Be-

ber et al., 2015; Dubois et al., 2016; McDowd et al., 2011; Östberg et 

al., 2005; Piatt et al., 1999). 특히 AFT 분석은 주로 양적 분석(예, 정

반응수)에 집중되어 왔지만 AFT에서의 질적 분석(예, 동사의 유형)

이 인지-언어적 상태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치매를 식

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Forbes-

Mckay et al., 2005; Paek & Murray, 2021; Smirnova et al., 2017; 

Table 3. The performance of AFT according to semantic weight of verbs be-
tween groups

Group
   verb type

Young Older

Heavy verb Light verb Heavy verb Light verb

Total 60 sec 20.13 (4.79) 2.26 (2.37) 13.84 (5.00) 1.87 (2.06)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Table 4. The performance of AFT according to time interval and semantic 
weight of verbs

Time interval
   verb type

First 30 sec Last 30 sec

Heavy verb Light verb Heavy verb Light verb

AFT performance 10.95 (3.79) 1.32 (1.52) 6.03 (3.00) .74 (1.19)

Values are presented as mean (SD).

Figure 2. Two-way interaction effects of groups and semantic weight of 
v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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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k et al., 2019). 그러나 AFT를 활용하여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

미적 가중치에 따른 질적 분석을 하여 집단 간 비교한 연구는 극히 

드물며 국내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

상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을 대상으로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AFT 수행력을 분석하여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고 

작업기억 능력과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집단 간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AFT 수행력

을 비교하였을 때 집단, 시간 간격,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집단 간 주효과는 노년층이 청년층

에 비해 AFT의 수행력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전두엽 

기능의 감소가 AFT 수행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다른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Gonzalez-Burgos et al., 2019; McDowd et al., 

2011; Piatt et al., 1999). Kim 등(2022)에 따르면 청년층에 비해 노년

층의 수행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으며 그 결과 노화 과정에서 AFT 

수행력이 감소함을 증명했다. 노년층에서 발견된 AFT 수행력 감소

는 전두엽 기능 저하와 신경학적 변화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하

Table 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young group’s performance on 
AFT in the first 30 sec and word span task

Young Older

HV_first LV_first HV_first LV_first

WST_F .115 -.08 .161 .161
WST_B .003 -.053 .437* .174

HV_first= Heavy verb_first 30s; LV_first= Light verb_first 30s; WST_F= Word span 
task_forward; WST_B= Word span task_backward.
*p < .05.

Table 6.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old group’s performance on AFT 
in the last 30 sec and word span task

Young Older

HV_last LV_last HV_last LV_last

WST_F .052 -.244 .171 .025
WST_B .091 .047 .606** .075

HV_last= Heavy verb_last 30s; LV_last= Light verb_last 30s; WST_F= Word span 
task_forward; WST_B= Word span task_backward. 
**p < .01.

Figure 5. Scatter plot between action fluency tasks in the last 30 sec and working memory tasks in old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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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catter plot between action fluency tasks in first 30 sec and working memory tasks in older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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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AFT가 정상적 노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능적인 감

소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의미있는 도구임을 의미한다. 

또한, 시간 간격에 따른 주효과에 대한 결과는 AFT가 일반적으

로 60초 동안의 시간을 제공하고 수행력을 평가하지만, 전체 단어 

중 대부분을 초반 30초 동안 생성하며 후반 30초의 결과는 인지 저

하를 식별하기에 충분한 차별점이 없다는 선행연구(Fernaeus et 

al., 2008; Herrera-Garcia et al., 2019)와도 일치되는 결과를 보인다. 

Fernaeus 등(2008)은 범주 유창성 과제의 수행 시간을 60초에서 

30초로 단축시켜도 과제의 진단 능력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주장

했고, 이는 본 연구에서도 60초가 아닌 30초로 AFT를 실시하는 것

이 유의미한 검사 결과가 될 수 있음을 뒷받침해준다. 비교적 짧은 

시간인 30초 동안의 유창성 과제의 시간동안 충분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기에 연령에 큰 상관없이 진단 능력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임

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청년층과 노년층 집단 모두 중동사의 산출이 많았던 것은 동사

의 의미론적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적 가

중치의 정도에 따라서 동사 내 단어 산출에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동사는 의미적 가중치가 크고 포함된 의미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통사적 정보에 덜 의존하지만, 경동사는 의미적 가중

치가 낮고 의미적 요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통사적 정보에 의

존하여 산출하게 된다(Choi et al., 2020). AFT에서는 통사적 정보

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자 스스로 동사를 회상하고 검색한 후 산출

해야 하는 과제임으로 통사적 정보에 의존성이 덜한 중동사의 산

출이 더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집단 간 이차상호작용 효과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AFT 과제 수행 시 노년층 집단에서 청

년층 집단에 비해 산출된 중동사의 갯수가 적었으며 이는 노년층 

집단이 청년층 집단에 비해 중동사를 회상하는 것이 어렵다는 선

행연구와 일치한다(Choi et al., 2021). 알츠하이머 치매 집단을 대상

으로 한 동사 명명 및 이해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Grossman, 

Mickanin, Onishi, Robinson, & D’Esposito, 1997; Koenig et al., 

1999; Robinson, Grossman, White-Devine, & D’Esposito, 1996; 

White-Devine, Grossman, Robinson, Onishi, & Biassou, 1996)은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게서 동사 결핍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

었고 이는 동사의 의미적 측면의 취약성을 시사한다(Kim & 

Thompson, 2003). 이는 노화로 인해 동사가 지니는 의미적 특징이 

감소하거나 손실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노년층 집단

이 청년층 집단에 비해 중동사를 산출하지 못한 결과를 뒷받침한

다. 또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적 가중치를 고려하였을 때 중동

사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년층이 청년층보다 더 적은 중동사를 산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를 고려한 AFT 분석이 

노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러한 질적 분석

이 노화를 예측할 수 있기에 임상에서 주의하여 해석해야 할 사항

임을 의미한다.

시간 간격과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대한 이차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연령에 상관없이 두 집단 모두 초반 

30초에서의 중동사 산출이 후반 30초에서의 경동사 산출보다 유의

미하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Fernaeus와 Almkvist (1998)는 음

소 유창성 과제에서 단어 생성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감소함을 밝

혀냈고 이는 초반 30초에 단어를 빠르게 자동적으로 떠올린 후 산

출하고, 초반 30초에는 단어 검색이 비자동적이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는 과제가 진행됨에 따라 단어를 

찾는 것이 어려워지고 더 큰 인지부하가 필요하며, 결과적으로 초

반 30초에 산출하게 되는 단어는 의미기억에서 매우 쉽게 접근 가

능한 단어들임을 의미한다.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는(Fernaeus et 

al., 2008; Herrera-Garcia et al., 2019; Paek & Murray, 2021) 60초 

동안의 시간간격에서 산출된 모든 단어들이 인지부하나 의미적 네

트워크의 활성화 같은 특성을 설명하는 것은 아님을 보고하고 있

다. 또한, 초반 30초에서 중동사 산출이 후반 30초에서 경동사 산출

보다 많았던 이유로는 두 집단의 총 산출된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

를 비교해보았을 때 중동사 산출의 양이 경동사 산출의 양보다 상

당한 정도로 많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60초의 AFT에

서도 시간 간격에 따라 산출된 동사들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질

적 방면의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반면, 시간 간격에 따른 집단 간 이차상호작용 효과와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집단 간 삼차상호작용은 유의하

지 않았다. 이는 청년층과 노년층 두 집단 모두 초반 30초에서의 동

사 산출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초반 30초와 후반 30초에 따른 청년

층 집단과 노년층 집단 간의 차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즉, 연령에 무관하게 AFT 과제에서 초반 30초에 더 많

은 동사를 산출하고 중동사를 산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연령 효과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은 시간 간격에 비해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대한 분석이 더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산출된 동사의 의미적 상실이 노화

에 따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와 집단 간 작업기억 능력과

의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

에 따른 집단 간 작업기억 능력과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시간 

간격에 따른 집단 간 작업기억 능력과의 유의한 상관은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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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 즉, 노년층 집단이 초반 30초와 후반 30초 모두에서 산출한 

중동사와 WST-B 점수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노년층 

집단이 WST-B의 수행력이 높을수록 시간 간격에 상관없이 더 많

은 중동사를 산출하였음을 의미한다. 노년층 집단은 작업기억 과

제 중 인지부담이 큰 WST-B의 수행력이 높을수록 시간 간격에 따

른 AFT 과제 수행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작업기억이 전

반적인 언어처리에 영향을 미치고(Just & Carpenter, 1992), AFT의 

초반 30초가 인지 저하를 구별할 수 있는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는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Fernaeus et al., 2008). 또한, WST-B에서

만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온 본 연구의 결과는 정상 노년층 150명을 

대상으로 음소 및 의미 유창성 검사와 작업기억 과제인 WST-F와 

WST-B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Nejati (2012)

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들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으로 인해 나온 결과일 수 있으며 

AFT가 아닌 다른 범주의 구어 유창성 검사를 활용하여 작업 기억 

과제와의  상관관계를  본  이유  때문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Kawamura, Kobayashi와 Morioka (2012)는 정상 청년층 집단을 

대상으로 작업기억 용량에 따라 세 집단으로 나누어 범주, 문자, 

AFT를 실시하였고 시간을 15초 간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동

사 범주에서 작업기억이 높은 집단이 다른 집단들 보다 더 많이 산

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청년층에서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

고 노년층에서만 나타났으며 이는 연령 집단에 상관없이 작업기억 

용량의 차이가 개인 간 단어 유창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동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고 작업기

억이 언어의 기억 정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Hulme, Roodenrys, Brown, & Mercer, 1995; Kaneda & Osaka, 

2007). 반면 시간 간격에 따른 집단 간 작업기억 능력은 유의한 상

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모든 과제의 후반부인 45-60초

에서 작업기억이 낮은 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단어 산출 비율을 보

인 Kawamura 등(2012)과는 반대되는 결과이다. 그 이유로 본 연구

에서는 시간 간격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하지 않았으며 60초

를 2개의 부분이 아닌 4개의 부분으로 더욱 더 세분화시켜 나눈 후

에 상관관계를 알아볼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이 각 31명으로 제한된 데이터를 가

지고 있기에 본 연구의 결과를 정상 청년층과 정상 노년층 집단으

로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AFT 수행력에 

관한 질적 및 양적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령과 학력 등이 

다양한 충분한 대상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은 연령 

구분을 더욱 세밀하게 하여 중년층 집단을 추가한다면 노화 과정

을 살펴보거나 신경인지장애군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여 비정상적

인 노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더 용이한 연구가 될 것이다. 두 번

째로 한국어의 특징을 반영하였을 때, 경동사의 경우 단일어가 아

닌 명사와 결합되어 산출되는 복합어이다. 이에 경동사 산출 시 의

미적 가중치의 측면과 구조적 차이에 따른 인지부하도 함께 포함되

었을 수 있다. 이에 경동사 및 중동사 산출 시 발생되는 언어처리과

정에 대해 한국어의 특징을 고려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 간격을 초반 30초와 후반 30초로 나누고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라 경동사와 중동사로 나누어 AFT 수행력을 

질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창성 과제의 수행 시

간을 기존에 진행되던 60초에서 30초로 단축하여 실시하는 데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검사 진행 시 시간 간격과 동사의 의미

적 가중치에 따른 해석을 통해 대상자의 인지저하를 빠르게 감별

해낼 수 있으며 다른 인지/언어 검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 이는 임상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국내 연구에서 

부족한 유창성 과제를 양적 분석에서 더 확장하여 질적으로 분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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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산출된 중동사와 경동사 예시

중동사 경동사

마시다 운동하다

먹다 공부하다

잡다 수영하다

쓸다 학습하다

차다 참석하다

부르다 선물하다

넣다 노래하다

주다 산책하다

뛰다 행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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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유창성 과제의 질적 분석  •  이주혜 외

국문초록

시간 간격 및 동사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정상 노년층의 동사 유창성 수행력

이주혜·이주리·황령희·최수진·성지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과 

배경 및 목적: 동사 유창성 과제는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상 청년층 및 노년층 집단을 대

상으로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에 따른 동사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 차이와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와 집단 간 작

업기억 능력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정상 청년층과 노년층 각 31명을 대상으로, 1분 동안 동사 유창성 과제

와 작업 기억 과제를 실시하여 시간 간격(초반 30초 vs. 후반 30초) 및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중동사 vs. 경동사)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

다. 작업기억 능력은 단어 폭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와 단어 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결과: 두 집단 모두 초반 30초에서 

동사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이 높았고, 경동사에 비해 중동사의 산출이 더 많았다. 노년층 집단에서 초반 30초와 후반 30초에서 산출한 

중동사와 단어 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점수 간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간 간격 및 동사의 의미적 가

중치에 따른 질적 분석을 통해, 동사 유창성 과제의 초반 30초가 결과 분석의 유용한 시간 간격이 될 수 있으며 동사의 의미적 가중치가 

노화를 예측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질적인 분석방법이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핵심어: 동사 유창성 과제, 의미적 가중치, 시간 간격, 노화

본 연구는 2023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창의형 융합연구사업(No. CAP21053-000)의 지원 및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No. 2022R1A2C2005062)의 지원,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NRF-2022R1I1A406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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